
산업용 LNG 특소세 감면 추진
자민련 조희욱 의원 대표발의 … 매년 kg당 5월씩 차감토록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전망이다.

조희욱 의원(자민련)이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된 특소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재경위에 재출된 상태로 심

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희욱 의원은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를 2003년 1월 출고분부터 kg당 5원씩 차감해 현재 40원인 세액을

2006년 1월에는 20원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해문제 때문에 친환경적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원간 세율적용의 형평성을

감안해 LNG 특소세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용 LNG는 중유와 같은 석유제품에 비해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은 청정연료로 중유보다 높은 세율

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국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를 중유와 같은 수

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LNG 특소세 감면은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게다가 LNG 특소세를 중유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면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유 시장이 파괴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법률안 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01년 11월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은 산업용 LNG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벙커C

유에 비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 특소세 폐지를 주

요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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